
자동차, 온실가스배출 14% 차지
환경연구원 , 2000년 6700만톤 배출 … 배출감축대책 수립 시급

우리나라에서 자동차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온실가스)가 전체 배출량의 14%를 차지한다는 조사결과가 나

왔다.

국립환경연구원 자동차공해연구소는 온실가스 저감대책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국내 자동차의 온실가

스 배출량을 조사한 결과, 2000년 기준으로 6700만톤을 배출해 전체 4억9400만톤의 14%를 차지했다고 7월10

일발표했다.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비중은 에너지가 82.4%, 산업공정 10.6%, 폐기물 4%, 농축산 3% 등이며 산림은 -7%

로전체배출량의 7%를흡수한다.

에너지 부문에서는 산업이 28.9%로 가장 많고 다음은 발전 23.5%, 수송 16.4%, 가정상업 12%, 기타 0.8%

등이며수송은자동차를비롯해선박과철도, 항공등을포함한것이다.

그동안 자동차의온실가스조사는 주로 IPCC(정부간기후변화협정) 계수 등을 이용하는 간접적인 측정으로

이뤄졌으나이번에는자동차의운행여건과속도, 기종등다양한변수를감안한실측방법을적용했다.

환경부는 2001년 11월 기후변화협약 제7차 당사국 총회에서 교토의정서 이행규칙이 합의된 이후 지금까지

유럽연합과 일본 등 74개국이 비준을 완료함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규정한 교토의정서가 2002년 말 안

으로발효될것으로전망하고있다.

교토의정서는 유럽연합을 포함한 39개 선진국에 대해 2008년부터 2012년 사이 1990년 발생한 온실가스 배

출량의평균 5.2% 감축의무를부과하고있다.

한국은 교토의정서가 발효되더라도 당장은 감축의무가 없으나 한국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이면

서온실가스배출량이세계 10위권이라는점에서갈수록감축압력이거세질것으로예상되고있다.

환경연구원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조사자료가 수송이나 자동차 부문의

온실가스저감대책을수립하는데기초자료를제공할수있을것으로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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